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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제작 GEM 소개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는  

유전자변형마우스(GEM) 제작 및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Mouse for 
Better Life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는 소식지를 통해  

유전자변형마우스(GEM) 표현형 연구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공감가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구성된 소식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자 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은  
현재 30명의 연구 책임자와 수많은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sue&People>에서는 연구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ssue & People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 중과제별 주요 성과를 전해드립니다. 
또한 연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단의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사오니  
연구자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업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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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3호에서는 IMPC 마우스 배아 표현형 분석을 
담당하는 이영재 책임자와 청각기 2차 표현형 
분석을 담당하는 복진웅 책임자  
두 분의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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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식지에서는 세부과제 중 식욕 조절 질환 표현형 분석을 수행하는 고려대학교 백자현 교수님과 관련 연구를 수행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올해 박사를 졸업한 윤예란 박사와 다음 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의형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본인과 연구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윤예란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소속 백자현 교수님 지도 하에 박사과정을 졸업한 윤예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중추신경계의 비만신호조절과 관련하여 특정 수용체의 조절인자를 규명하고 이것의 생리적인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의형

안녕하세요? 저는 윤예란 박사님과 같이 고려대학교 분자신경생물학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석사 

졸업예정자인 이의형 학생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중추신경계의 신경생리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파민의 신경전달에 중요한 도파민 수용체가 중독, 섭식 장애, 비만, 충동성, 우울증 

등 신경정신 질환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기 위해 분자적, 세포적 수준은 물론 행동조절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전자 조작 및 광유전학 등을 사용한 질환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특정 뇌 회로에서의 도파민 신호가 어떻게 

신경신호 및 행동들을 조절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도파민성 신경 질환 및 식욕조절 질환 모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연구합니다.

Issue &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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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단 과제 중 어떤 연구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A
윤예란

저는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면서 식욕 및 섭식행동 조절 

관련하여 멜라노코틴 4 수용체의 신호전달 과정에 있어서 채프론 GRP78의 

역할 분석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소포체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연관성에 

기반하여 소포체 스트레스 조건 하에서 GRP78과 멜라노코틴 4 수용체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으며 이들이 식욕 및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의형

저는 렙틴 수용체가 존재하며 조건적으로 도파민 수용체가 제거된 

마우스에 정상사료/고지방 사료를 제공하고 식욕 및 섭식행동에 대한 대사 

형질 분석 관련 프로토콜 최적화와 시상하부 항상성적 식욕조절 표현형 

분석을 위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시스템에 의한 대사 조절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Q
졸업 논문 주제,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윤예란

저의 졸업 논문 주제는, “멜라노코틴 4 수용체(MC4R) 신호조절에 있어서 

GRP78의 역할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추신경계의 비만신호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MC4R의 특정 조절인자를 탐색하고 그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뇌의 시상하부에서 채프론 GRP78 

단백질이 MC4R과의 결합을 통해 비만신호조절에 관여할 수 있음을 

분자적·생리학적 측면에서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포체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보고를 기반으로 소포체 스트레스 조건 

하에서 GRP78과 MC4R 간의 상호작용을 입증함으로써, GRP78을 MC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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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전달과정의 새로운 조절인자로 제시하였습니다.(‘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2018) 50:120’)

제 논문 연구를 위해 비만동물모델로 유전적으로 렙틴이 결여된 ob/ob 마우스를, 시상하부 

PVN 부위 특이적으로 GRP78 단백질 발현을 저해시킨 마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들 

유전자변형마우스(GEM)를 사용함으로써, 비만신호조절과 관련된 생리학적 변화 관찰에 있어서 

구체적·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타깃 부위 및 조절인자에 대한 특이적인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의형

렙틴 수용체가 존재하며, 조건적으로 도파민 수용체가 제거된 마우스에서 시상하부의 렙틴 신호의 

변화를 보고자 정상사료 및 고지방사료의 장기간 제공에 따른 체중 및 섭취량을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산소 소비량, 움직임 등의 대사량 분석과 렙틴 처리에 따른 민감화 확인, 뇌에서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혈중 농도와 렙틴으로 유도되는 pSTAT3 발현과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외에도RNA 결합 단백질인 Staufen을 연구했는데요, 스트레스 조건에서 Staufen2의 역할이 

무엇이고 도파민 D2 수용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실험했습니다.

직접 진행한 실험 이외에도 대사, 운동 표현형도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표현형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업단의 표현형 분석 서비스를 통해 유전자 변형 마우스의 기초 

대사(산소 소비량, 호흡률, 에너지 소비량, 사료섭취량 

등), 체성분 분석, 그리고 운동 표현형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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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 후 어떤 연구 혹은 일을 하고 싶은지?

A
윤예란

저는 그 동안 쌓아온 실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에서 신약 및 건강보조식품 개발을 위한 실험 업무, 더 

나아가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 기획, 과제 계획 수립, 과제 관리까지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에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그간 몸담았던 대사 질환 

분야에서 국가 연구의 발전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의형

신경 생리기능 조절에 대한 분자적 기전 연구나 이를 통한 신경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Q
미래 바이오 연구자를 위해 사업단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A
윤예란

그럼요! 표현형 분석 서비스와 생물정보인프라(MOP) 등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다면 미래 바이오 연구자들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연구하여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사업단 과제에 참여하는 동안 에너지 대사 관련 

마우스 표현형 분석 서비스 의뢰를 통해 유용한 분석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었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분석 

서비스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Issue &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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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의 기본표현형 분석 

마우스에서는 embryonic stem cell을 매개로 하거나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해 수정란에서 직접 유전자 조작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knockout (KO) 마우스의 경우 25% 

정도는 성체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죽고, 10% 정도는 멘델의 법칙에서 예상되는 수의 반에 못 미치는 KO 마우스만이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KO 마우스들은 성체에서 연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기에 배아단계에서 

혹은 conditional knockout 마우스를 이용하여 특정 

조직에서만 대상유전자를 제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유전자들에서의 돌연변이가 많은 경우 사람에서 선천성 

기형 및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우스의 배아를 대상으로 한 표현형 분석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외형적 이상 관찰, in situ 

hybridization이나 면역 염색 혹은 reporter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 파라핀 절편 혹은 micro CT를 이용한 

배아의 내부 이상 관찰과 같은 범용적인 방법 외에도 대상 

유전자 분석에 특화된 수 많은 분석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International Mouse Phenotyping 

Consortium (IMPC)에서 제시한 배아의 기본표현형 

분석법을 통해 여러 KO 마우스의 배아에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표현형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단에서 제작한 Lgr5-KO 마우스의 배아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구개열 (cleft palate) 표현형이 그 예입니다. 사람에서 선천적으로 혀 밑과 입 안을 연결하는 설소대가 짧아져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 사업단에서 배아의 기본표현형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이영재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아의 기본표현형 분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최근에 발표한 “CXCL12-CXCR4 signalling plays an essential 
role in proper patterning of aortic arch and pulmonary arteries. 
Cardiovascular research 2017” 논문을 통해 배아에서의 혈관 발달 이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생명과학 이슈

설소대단축증

그림1

구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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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의 운동이 제약되는 설소대단축증은 구개열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보고된 Lgr5-KO 마우스에서는 설소대단축증만 

일어나고 구개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단에서 제작한 Lgr5-KO 마우스에서는 다수의 설소대단축증 

환자에서처럼 설소대단축증과 구개열이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림 1) 다른 예는 일부 Slc25a1-KO 마우스에서 발견된 뇌노출증 

(exencephaly) 입니다. (그림 2) 이러한 뇌노출증은 신경관의 접합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무뇌아증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배아의 혈관 발달 과정에서 CXCL12 유전자의 기능

앞에서 소개 드린 배아의 기본표현형 분석 외에도 우리 연구실에서는 배아에서의 혈관 발달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달 순서에 따라 혈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발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서 혈관 발달 패턴의 이상은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제작한 Cxcl12-KO 마우스는 이러한 

혈관 발달 패턴의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CXCL12-CXCR4 signalling 

plays an essential role in proper patterning of aortic arch and 

pulmonary arteries. Cardiovascular research 2017). 정상적인 

폐에서는 동맥, 정맥, 기관이 상호간에 산소 및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기 

위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Cxcl12-

KO 마우스의 배아에서는 정맥과 기관은 비교적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반면 동맥은 정맥이나 기관과는 

동 떨 어 진  발 달  패 턴 을  보 이 고 

있습니다.  (그림 3) 폐에서의 혈관 

발달 패턴 이상 외에도 대동맥궁 

(aortic arch)에서 발달하는 주요 

동맥들 역시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림 

4) 대동맥궁에서 발달하는 주요 

동맥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행대동맥 (ascending aorta)에서 

하행대동맥 (descending aorta) 

쪽 으 로  우 쇄 골 하 동 맥  ( r i g h t 

subclavian artery), 우총경동맥 (right common carotid artery), 좌총경동맥 (left 

common carotid artery), 좌쇄골하동맥 (left subclavian artery)가 있고 좌우의 

척추동맥 (vertebral artery)는 쇄골하동맥에서 갈려 나옵니다. 하지만 Cxcl12-

KO 배아에서는 정상 배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작은 혈관들이 주요 동맥에서 

발달하고, 주요 동맥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Diffusible iodine contrast-enhanced computed tomography 

(diceCT) 방법을 통해 배아 내의 주요 혈관을 3차원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래는 

그림3

그림2

그림4

뇌노출증

E13.5 (3/8) E18.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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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체순환계 (systemic circulation)에서 폐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혈관이 Cxcl12-KO 배아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림 5) 이러한 이상은 사람에서 

폐분리증 (pulmonary sequestration)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분리증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질환이기에 우리의 연구가 이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여러 혈관 이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Cxcl12의 

receptor로 알려진 Cxcr4 유전자를 혈관내피세포 

(endothelial cells) 특이적으로 제거할 경우 동일한 

표현형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chemokine인 CXCL12가 

CXCR4를 통해 혈관내피세포에 작용해 정상적인 패턴을 

지닌 혈관계를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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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청각 표현형 분석으로 ‘숨겨진 난청’ 찾기

인간은 귀를 통해 24시간 동안 다양한 소리를 듣지만 모든 소리를 지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칵테일파티나 

콘서트장과 같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와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흥미를 갖는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Cocktail party effect) 라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Transient auditory nerve demyelination 

as a new mechanism for hidden hearing loss” (Nature communication, 2017) 논문을 통해 칵테일 파티 효과를 

겪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숨겨진 난청’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논문을 소개하기 앞서 먼저 본 연구실의 연구 방향과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청각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감각 중 하나로, 청각장애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하여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국내 난청 인구가 200만명을 넘었으며, 매년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청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원인은 청각기관의 복잡한 구조와 형성기전에 따른 난청 요인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난청 

요인은 크게 유전성, 이독성, 소음성, 노인성 난청 등으로 구분되지만, 난청의 원인 별 치료법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난청 마우스 모델의 체계적인 청각표현형 분석을 통해 청각기관의 형성과 퇴화 과정에 기여하는 

기전을 연구할 뿐 아니라, 신규 난청 유전자 발굴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난청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청각표현형 분석은 난청을 진단하기 위한 청각기능 검사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청성뇌간반응실험(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을 수행하는데, 이는 소리 자극이 청각기관을 통해 전달되어 

달팽이관 내에서 발생된 전기 신호가 청신경을 자극한 후 뇌로 전달되는 신호를 연속적인 파형의 활동전위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그림6A) 파형이 사라지기 직전의 데시벨(dB) 값을 청력 역치라고 부르며, 청력 역치 추정법을 통해 난청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력 역치 추정 외에 파형의 진폭(amplitude)과 지연속도(latency)를 분석하여 청신경의 흥분 

정도와 뇌간으로의 신호전달 시간 정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팽이관 외유모세포의 능동적인 미세진동에 

의해 발생하여 중이를 거쳐 외이로도 전달되어 나타내는 이음향방사(otoacoustic emission)를 측정하여 외유모세포의 

기능을 검사합니다.(그림6B) 

인간은 귀를 통해 24시간 동안 다양한 소리를 듣지만 모든 소리를 지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칵테일파티나 콘서트장과 같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와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흥미를 갖는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Cocktail party effect) 라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Transient auditory 
nerve demyelination as a new mechanism for hidden hearing loss” 
(Nature communication, 2017) 논문을 통해 칵테일 파티 효과를 겪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숨겨진 난청’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생명과학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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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한 표현형 분석 이후에는 

다양한 난청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병리학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Paint-fill 주사 방법을 이용하여 

발생 중인 내이의 전반적인 형태를 확인 한 후, H&E 

염색법, 면역조직화학염색법, 주사형전자현미경 

(SEM)등의 기법으로 내이의 구조와 유모세포의 

형태를 관찰합니다. 또, In situ hybridization 

실험으로 타겟하는 유전자의 발현 위치 및 중이의 

형태 등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여 

복잡한 난청의 요인과 기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난청 마우스 

표현형 분석 및 연구방법을 통해 유전성 및 후천성 

난청의 원인을 규명하여 난청 병리 기전을 이해하고, 

난청의 조기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난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소리를 잘 듣긴 하지만 

소란스러운 식당이나 잡음이 많은 곳에서 주변 사람의 목소리 인지가 잘 안되는 ‘숨겨진 난청(hidden hearing 

loss)’이라는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숨겨진 난청에 대한 진단 검사나 메커니즘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흥미롭게도 최근 숨겨진 난청의 원인에 대해 연구한 보고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Transient auditory 

nerve demyelination as a new mechanism for hidden hearing loss, Nature communication, 2017)

시끄러운 곳에서 소리 인지를 잘 못하거나 전달하는 단어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는 숨겨진 난청 환자는 청각기능검사인 

ABR 결과는 정상이지만 첫 번째 파형의 진폭(amplitude)이 떨어져 있어서 그 동안 단순히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손상으로 인해 소리정보가 뇌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유모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 손상 외에 새로운 기전을 밝히기 위해 내이 신경절세포(Spiral ganglion neuron)의 

슈반세포(Schwann cell)의 손상에 주목하였습니다. 마우스 내이의 신경절세포에는 슈반세포가 존재하는데(그림7A), 

슈반세포는 아교세포(glia)의 일종으로 말초신경계(PNS)에서 미엘린초(myelin sheath)를 형성합니다. 미엘린 형성 

슈반세포에 의해 형성된 미엘린초는 내이 신경절세포를 감싸는 절연체로 기능하여 세포에서 생성된 활동전위(action 

potential)가 신경말단까지 빠른 속도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슈반세포를 일시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성체 마우스를 제작하였고 실제로 발생 초기 심각한 

슈반세포의 손상이 일어났으며 일시적인 슈반세포의 

손상은 4주차부터 회복되었습니다.(그림7B) 슈반세포가 

일 시 적 으 로  손 상 되 었 다 가  회 복 된  마 우 스 는 

청각기능은 정상이었지만 첫번째 파형의 진폭이 

떨어지고 지연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그림8) 그러나 시냅스의 형태와 개수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림9) 또한 

슈반세포가 손상된 마우스는 정상마우스와 다르게 

일시적역치변화(transient threshold shift) 소음을 

그림6

그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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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을 때 손상된 청력이 회복되지 않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그림10)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슈반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시냅스나 신경절세포의 손상 없이 영구적인 숨겨진 난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슈반세포의 회복을 

통해 숨겨진 난청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난청 뿐 아니라 소리는 들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소리 인지를 할 수 없는 숨겨진 난청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감각인 청각의 

연구를 통해 난청의 원인 규명을 통해 진단 및 치료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실의 목표입니다. 

생명과학  
이슈

그림8

그림9 그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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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마우스(GEM) 연구를 통한 대사질환 관련 유전자 기능 규명

New diabetes genes discovered in latest IMPC research

�

· �2,016 개의 유전자 변형 마우스 라인에서 대사 질환 표현형을 high-throughput으로 분석

· �IMPC 활동을 통한 국제 협력 결과로 의미가 있음

· �Identification of genetic elements in metabolism by high-throughput mouse phenotyping, Nat Commun. 

2018 Jan 18;9(1):288.

간 대식세포 매개 비알콜성 지방간 유도기전 규명

·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시 혈중에 증가하는 포화지방산이 대식구의 

TLR4와 직접결합을 통해 NOX2를 활성화시켜 지방간 및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함을 최초로 발견

· �증가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NAFLD) 질환의 치료연구,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음

· �갈색지방 대사활성 조절 분자기전을 밝혀, 비만 관련 대사성 질환 제어 

기술로 개발

· ��Pro-inflammatory hepatic macrophages generate ROS through 

NADPH oxidase 2 via endocytosis of monomeric TLR4-MD2 

complex, Nat Commun. 2017 Dec 21;8(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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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 주요 성과를 전해드립니다. 또한 연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단의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사오니 연구자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업단 소식

   대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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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작 GEM 소개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는 유전자변형마우스(GEM) 제작 및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작된 GEM 중 연구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은 인기 GEM 10개를 

소개해드립니다.

02

01
Tmem41b[transmembrane protein 41B]

MGI:1289225
KO, no report in Pubmed

03 
Erap1[endoplasmic reticulum aminopeptidase 1]

MGI:1933403 
KO, no report in Pubmed

05
Dapk3[death-associated protein kinase 3]

MGI:1203520 
KO, no report in Pubmed

07
Tmem86a[transmembrane protein 86A]

MGI:1915143
KO, no report in Pubmed

09
Edem3[ER degradation enhancer,  

mannosidase alpha-like 3]

MGI:1914217
KO, no report in Pubmed

02
E2f3[E2F transcription factor 3]

MGI:1096340 
KO, no report in Pubmed

04
Spry4[sprouty RTK signaling antagonist 4]

MGI:1345144 
KO, no report in Pubmed

06
Phf7[PHD finger protein 7]

MGI:1919088 
KO, no report in Pubmed

08
Nsg2[neuron specific gene family member 2]

MGI:1202070 
KO, no report in Pubmed

10
Letmd1[LETM1 domain containing 1]

MGI:1915864 
KO, no report in Pubmed

GEM 제작·분양 문의
http://mouseinfo.kr  ☎ 02-885-8396  E-mail: mouseinf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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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나야 나!

KMPC-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부생 실습 프로그램 운영, 미래 바이오 산업을 견인할 과학자 육성

충남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김규리 양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본과 2학년인 김 양은 임상, 비임상 

중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 졸업 후 곧바로 개원할 엄두는 나지 않던 차에 수의면역학, 실험동물의학 등을 수강하면서 

비임상 수의사에도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부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4주간의 실습을 

통해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로 마음먹었다. 학교 선배들로부터 원래 학부생들이 참여하는 실습이란 청소 등 잡일을 

도맡아하면서 실험실의 분위기를 어깨 너머로 훔쳐보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사업단의 실습은 달랐다. 그 어떤 잡일도 

없었고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매일 6시간씩 이론 공부와 실습이 이어졌다. 또한 매주 Lab. 미팅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과의 

화상 회의에까지 참관했다. 김 양과 함께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남대학교 김정운 군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여 진행하는지, 연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매 방학마다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예비 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실습생 교육을 담당한 김미영 박사는 “실습생들의 후일담을 바탕으로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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